
수요 확대가 지속되는 일본의 와인 시장

- 주 소비층이 40~50대에서 30대 젊은 층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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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와인 시장 규모

    와인의 시장규모는 최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2014년도는 전년대비 
3.3% 증가된 1,900억엔에 달한 것으로 보여짐.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리먼사태 이후의 엔고 기조 속에서 대형 소매점을 중심으로 한 수입
브랜드의 직수입이나 중견 수입업자가 저가품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품질 좋은 와인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 요인으로서 
꼽을 수 있음.



    특히, 일본과 칠레의 경제연계협정(EPA, 2007년9월발효)에 의해, 수
입와인에 부과되는 관세(가격의 15%, 또는 1리터당 125엔)가 단계적
으로 인하되어 칠레산 와인의 수입량이 급증하였고, 2014년 칠레산 
와인 수입량이 2006년 대비 5배가 넘게 신장되었음.

    2013년에는 수입량 제2위였던 이탈리아를 누르고, 제1위인 프랑스를 
바로 추격할 기세임(2019년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

    프랑스산은 ｢보졸레 누보｣(프랑스 부르고뉴의 보졸레 지방에서 만들어
지는 햇포도로 만든 술)의 판매 해금이 매년 가을에 이루어져, 수입량
이 증가되는 등 와인의 최대 수요인 크리스마스의 동향을 볼 필요가 
있지만, 2015년은 칠레산 와인이 수위의 프랑스산을 뛰어넘을 거라는 
예상이 많음.

    칠레산 와인은 떫은맛이 적고, 일본인 입맛에 맞는 와인으로서, 적정
한 가격에 맛도 좋다는 점이 일본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와인 소비층의 확대

    와인이 주요 소비층은 지금까지, 40~50대 중심이었지만, 최근 수년간 
와인의 가격이 낮아지고, 쉽게 마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30대 등
의 젊은 세대 음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일이나 파티 등의 특별한 날
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현재의 와인 시장은 500~700엔 정도의 가격대가 주류이지만, 일본의 
경기 향상을 배경으로, 저가격 와인뿐만이 아니라, 호텔의 연회 등에
서 중고가격대의 와인도 잘 팔리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최근 와인 취
급을 강화하고 있는 식품슈퍼에서 지금까지는 1,000엔 미만의 상품이 
중심이었지만, 1,500엔 전후 가격대의 제품도 충실히 갖추고 있는 움
직임을 볼 수 있음. 게다가, 최근 일본산 포도를 100% 사용한 일본산 
와인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어 제조업체가 계약재배농가의 확대나 자
사 농원에서의 포도 재배, 새로운 산지의 개척 등에 힘을 쏟고 있음.



    도시권을 중심으로 와인의 취급을 강화하는 식음료점이 증가하였고, 스
파클링 와인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볼 
수 있는 식당과 바가 합쳐진 바르(Bar) 업태가 일본에서도 증가하고 있
는 등 가볍게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을 즐기는 광경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와인의 인기 상승에 의해 스페인산이나 이탈리안산의 생햄, 수
입 내추럴 치즈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음식점 이외에 식품 슈퍼에
서도 와인과 생햄, 내추럴 치즈 관련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식품슈퍼의 와인과 관련상품>

 향후의 일본 마켓 전망

    2014년 8월에 합의한 오스트리아 EPA에서도 와인의 관세를 철폐한다
고 하여, 2015년부터 7년간 단계적으로 와인의 관세가 철폐됨. 향후 
오스트리아산 와인의 수입량 확대가 예상됨.

    일본에서 食의 서양화가 진행되고 있고, 양식에 맞는 와인의 등장기회
가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와인과 일식과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식을 중
심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리와 함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



    와인이나 일본주에 있어서 발포성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에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적정한 가격을 중심으로 한 와인의 종류 증가, 와인의 음용기회 확대, 
스파클링이라는 새로운 장르 제안 등에 의해 앞으로도 와인시장은 견
조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매운 한식요리와 함께 와인을 즐기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등 와인 수
요는 요리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합리적인 가
격과 저알콜이면서도 다양한 맛에 대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소
비 수요 창출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음.

    한국의 막걸리, 복분자주 등 전통 주류의 경우에는 기능성 부분에서 
와인과의 차별성을 갖춤과 동시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확대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야노경제연구소 자료

[ 문의 : 오사카지사 조대성 / dscho34@gmail.com ]


